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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본 역사의 경향인 초국가적인 역사 
 

일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일본만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

어서 일본 문화의 특수성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. 그 중 일본의 빠른 경제 

성장에 기여했던 일본의 높은 저축율도 역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문화로 설

명할 수 있다고 본다. 그러나 일본 역시 세계에 존재하는 수 많은 나라 중에 하

나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만큼, 이러한 저축 문화 역시 일본의 독

특한 문화라기 보다는 다른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

있다.   

 

2. 근검, 절약, 저축 운동,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? 
 

A. 유럽 모델(1870-1950년대): 187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
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일본에서 일어난 저축운동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

다. 우체국 예금, 도덕 교육, 학교 예금 프로그램, 세계 1차, 2차 세계 대전

의 전쟁 저축등이 그 예이다.  

 

B. 일본의 저축율과 유럽 대륙 국가의 저축률(2000) 
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일본의 저축율을 이야기하나, 사실 그러한 높은 일본의 저

축율은 유럽의 다른 국가라든가 아시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큰 수치

는 아니다.  

a. 일본: 9.8%; 독일: 9.8% 프랑스 11.0%, 이태리 10.1%, 벨기에 9.2%, 한국 
11.5% 

b. 캐나다: 4.6%, 영국: 3.9%, 미국: 2.8% 
 다만 흔히 이야기하는 앵글로 색슨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저축율을 볼 수 있다. 

 

3. 19세기의 근검 절약 운동- 유럽 
 

이제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근검 절약운동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자. 



A. 19세기 초: 저축 예금의 초국가적 설립. 
B. 19세기 후반: 새로운 국가의 역할: 저축 운동 
19세기 후반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저축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많이 볼 

수 있다. 이 예로는 학교 저축과 우체국 저축을 들 수 있다. 

1) 학교 저축- 특히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 
2) 우체국 저축- 영국(1986), 뉴질랜드, 캐나다,벨기에(1865, 1870); 1876-84: 
이태리, 네덜란드, 프랑스 오스트리아, 스웨덴 

C. 일본의 유럽식 저축 운동의 도입 
이러한 유럽의 저축 운동은 바로 일본에 도입되게 되었다. 

1) 저축 예금(1875): 예금국->예금부 
2) 도덕 교육(修身): Samuel Smiles, Franklin, 이솝 이야기 이러한 서양의 이야
기들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저축의 도덕적 가치를 설명했다. 

3) 일본: 19세기 유럽의 민족 국가 
 이시기의 일본은 19세기 유럽의 민족 국가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이다. 

 

20세기 초 국가 저축 운동으로의 전환 

 

A. 일본 모델(러일전쟁): 영국으로 하여금 저축운동을 시작하게 함.  
19세기 유럽의 국가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듯이, 이는 다시 일본의 모델이 영국

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  

B. “전쟁 저축”: 프랑스, 독일, 영국 
C. 영국의 구조를 받아들인 일본: 중앙, 지방 위원회, 저축 조합, 미디어 
D. 저축 구호: 초국가적인 영향과 공통의 주제 
   이 시기 저축 구호를 살펴보면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

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.  

   1916-1945: 저축하는 시민으로서 여성 강조: 소비를 줄이고, 저축 조합을 

형성. 저축을 장려함으로서 사회 통합을 추구, 국력의 무기로서의 저축 강조, 

자기 이익과 국익의 결합, 식민지를 문명화 하기 위한 저축 

E. 전후 일본 캠패인: 救國貯蓄運動(1946-49): 이 역시 유럽의 전후 캠페인에 

영향을 받아 시작, 특히 영국의 국가 저축 운동의 영향이 매우 컸음 

 

5. 1960년 이후 

 

A. 유럽: 점차 활발한 저축운동은 사라지게 됨 

B. 일본: 19세기 말의 저축 국가의 모습을 유지 

C: 유럽과 일본: 소비와 저축의 균형 유지 추구. 



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저축 운동이 점차 사라졌던 반면, 일본에

서는 여전히 20세기 말까지 저축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. 현재 일본 국

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국 개혁은 이러한 토대로 발

전해 온 일본의 저축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.  

 


